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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소년의 자극추구, 위험회피 기질과 내현화,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청소년기

에 중요한 발달적 의미를 갖는 자기조절양식과 의지적 억제양식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위해 중, 고등학생 290명을 대상으로 기질 및 성격 검사(JTCI), 자기조절척

도(VCI) 및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자극

추구 기질과 위험회피 기질은 내현화와 외현화 문제행동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매개변인인

자기조절양식은 자극추구, 위험회피 기질, 내현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고,

의지적 억제양식은 자극추구, 위험회피 기질, 내현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

내었다. 둘째, 청소년의 자극추구 기질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 중 의지적

억제양식만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위험회피 기질과 내현화 문제행동 간

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양식과 의지적 억제양식 모두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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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흔히 제2의 탄생을 위한 격동기로

표현되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적

단계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

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이 시기는 2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적 및 심리적 변화, 사회 진출

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노력에의 요구 등

과 같이 급작스러운 역할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도전들에 직면하게

되고, 이 시기에 요구되는 과업들을 적절하게 해

결한 청소년들은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이행하지

만,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행동들을 보이게 된다

(남영옥, 김정남, 2010).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

힘 등과 같은 청소년들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문

제행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임지

영, 2012). 2016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청소년들의 3.4%에 달하는 약 3천

여 명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이나

채팅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약

1.4%의 약 1천여 명이 자살 생각을 해봤으며,

2.8%에 달하는 약 2천여 명 이상이 1번 이상 자

살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지혜, 2016). 특히,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부적응의 징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심각한 장애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기 혹은 성인 초기에 시작되는 정신

질환은 대부분 성인기로까지 이어져 더욱 중요하

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Kazdin, 1993).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예측하고 예방 또는 치료

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건강한 개인과

사회 모두의 발달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

면서 건강, 임상, 상담 및 사회문제 등 여러 영역

의 주요 공동 관심사 중 하나라 할 것이다. 청소

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Achenbach와

Edelbrock(1978)은 크게 내현화, 외현화 문제행동

으로 분류하였는데, 내현화(internalizing)에는 불

안, 신체화, 우울 등의 과다 통제된 행동, 외현화

(externalizing)에는 공격, 파괴성, 비행 행동 등

과소 통제된 행동이 포함된다. 유사하게,

Albayrak와 Kaymak(1999)도 정신과적 문제들을

크게 내현화와 외현화의 두 영역으로 구분 할 수

있고, 이러한 분류는 문제행동의 원인과 예후를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분류체계가 정신 병리에 대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변인은 매우 다양

하나 기질은 아동․청소년기의 정신 병리의 취약

성과 부적응적 심리상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

표로 고려되어 왔다(하승수, 권석만, 2011). 기질은

생물학적인 기반을 가진 개인의 정서, 행동 유형

으로 시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상황에 따라 비교적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정의

되어왔다(Rothbart & Bates, 1998). 많은 연구자

들은 기질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기질과

내현화,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혀왔는

데, 기질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하여 연구해온

Cloninger, Bayon과 Svrakic(1998)은 기질을 ‘다양

한 환경 자극에 대한 반응에 관여하는 적응체계

에서의 개인차’라고 정의하고 자극추구(novelty

seeking), 위험회피(harm avoidance), 사회적 민감

성(reward dependence), 인내력(persistence)의 네

가지 기질 차원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기질과

문제행동간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자극추구, 위험회피 기질이 청소년의 내현화와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양식과 의지적 억제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1145 -

보고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높은 자극추구 성향

은 비행,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 관련되었

고, 높은 위험회피 성향은 우울, 불안, 사회적 위

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일관

되게 보고되고 있다(김보경, 민병배, 2006; 한창환,

2003; Dinya, Csorba, Suli, & Grosz, 2012). 또한,

우울과 비행이 공존하는 집단의 경우 정상 집단

에 비하여 위험회피, 자극추구 기질이 모두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박정훈, 오경자, 2016;

이주영, 오경자, 2010).

이와 같이 개인의 타고난 기질은 문제행동을 예

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지만 기질만으로 부적응적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된

다. 이러한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첫째, 기질적 특성이 유사한 사람들이 모두 문

제행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가장 대표

적 이유일 것이다. 둘째, 기질적 특성이 실제 행동

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매개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

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된 바와 같이

(Wills, DuHamel, & Vaccaro, 1995) 기질이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른 변인들이 함

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기질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매개

변인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기조절능력을 청소년의 기

질과 문제행동간 매개변인으로 가정하였다.

자기조절능력은 상황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자

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정의되며(Kopp, 1982), Fonagy와 Target

(2002)은 자기조절능력이 유전적 소인, 초기 경험

과 성인기 기능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고

간주하면서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이 성장 과정에

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기조절능

력은 인간 활동의 생산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인

원인일 뿐만 아니라,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인지,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Morosanova & Fomina, 2017), 효율적인 자기조

절능력은 건강증진 행동 등, 긍정적 심리적인 의

미의 안녕(well-being), 높은 과제수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Kuhl, Kazén, &

Koole, 2006). 자기조절능력과 문제행동 간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낮은 자기조절능력은 충동조

절, 불안, 우울장애, 폭력 및 범죄 등 다양한 심리

장애 및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Bauer

& Baumeister, 2011).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조절이 낮은

아동은 추후 외현화 또는 내재화 장애를 보일 위

험이 높다고 보고되었으며(Gilliom, Shaw, Beck,

Schonberg, & Lukon, 2002), 사회성의 기술이 떨

어지고(Dennis, Brotman, Huang, & Gouley,

2007), 학업성취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

다(Blair & Razza, 2007; Valiente, Lemery-

Chalfant, & Castro, 200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

레스가 낮았으며(윤영신, 2007; 한창훈, 조영아

2014), 내현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낮춰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정윤, 최수미, 2011).

한편, 이러한 자기조절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으로서 내적 자원의 고갈 과정이 있다. 곧, 자신을

조절함으로써 환경 안에서 적응력을 높이는 의도

적인 통제 노력은 제한된 자원을 소비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Tice, Baumeister, Shmueli, &

Muraven, 2007). Baumeister, Vohs와 Tice(2007)

는 이를 강도 모델(strength model) 혹은 자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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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ego depletion)로 설명하였으며, 자기조절능력

의 한정된 특수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자기조절

을 하는 사람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어, 성공적인

자기조절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Moller, Deci, & Ryan, 2006). 유사한 관점에서

Kuhl과 Fuhrmann(1998)은 자기조절능력을 자기

조절양식(self-regulationmode)과 의지적 억제양식

(volitional inhibition made)으로 나누어 구체적으

로 설명하였다. 자기조절 양식은 의도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동기통제, 정서통제, 자기결정, 자

기이완 등의 적절한 사용을 말하며, 의지적 억제

양식은 동화, 외적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통제

양식과 실패공포, 주의 및 정서 혼란과 같은 역기

능적이고 비효율적인 자기조절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효율

적인 자기조절능력은 긍정적 심리적 안녕감을 촉

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원두리, 2011;

Baumann, Kaschel, & Kuhl, 2007), 비효율적인

자기조절인 의지적 억제를 할수록 청소년들은 학

업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한창훈, 조영아

2014), 삶의 만족도가 낮고(송현심, 성승연, 2015),

내현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영신, 2007). 이러한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자기조절 능력은

적응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반면, 비

효율적인 자기조절은 오히려 목표한 계획이나 행

동을 방해하고,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이회란, 2012).

그런데 자기조절능력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기질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Calkins(2002)는 자기조절능

력의 개인차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생물학적인 기질 요인을 지적하였고, 그 밖에 여

러 연구들에서도 기질에 기초한 자동적이고 충동

적인 반응경향성과 의식적 노력인 의도적 통제

(effortful control) 과정이 자기조절의 근본적인

형태를 구성한다고 보며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의

깊은 관련성을 주장하였다(Kopp, 1982;

Neuenschwander & Blair, 2017). 기질이 자기조

절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An, 1997) 유아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행동조절과 정서조절능력 모

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서은희, 이미숙,

2012; 이경님, 2010), 까다로운 기질특성을 지닌

유아들은 자기조절능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

다(김리진, 정옥분, 2012). 또한, 교사가 지각한 유

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의 연구에도 유아의 활동

성 기질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영역인

행동조절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미숙, 김

미숙, 2005). 반면, 낯선 사회적 상황에 대한 경계

심을 나타내는 수줍음 기질이 높을수록 부적절한

정서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정서적 유연성이 부족

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아동 및 청소년의 기질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자기조절능

력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 들을 종합하여 보았

을 때 청소년의 기질 특성은 자기조절 능력과 내

현화,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며, 자기조절능력이 매개변인으로서 작용할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

문제행동을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극히 드물

었다. 몇몇 연구가 일부 존재하였으나(김연수, 곽



자극추구, 위험회피 기질이 청소년의 내현화와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양식과 의지적 억제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1147 -

금주, 2016; 정혜진, 이완정, 2009), 주로 아동 및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뤘고,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러한 이유에는 Posner와 Rothbar(2000)의 연구에

서 자기조절능력이 신경학적, 인지적, 언어적인 성

숙과 함께 아동기에 급격히 발달한다는 의견을

들 수 있겠으며, 자기조절능력과 유사한 맥락인

실행적 주의와 통제 노력 기질이 아동 초기 성장

과정에서 함께 발달한다는 의견(장혜인, 2010;

Rueda, Posner, & Rothbart, 2005)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기질은 선천적이고 생에

초기에 형성되어 잘 변하지 않는 속성인 점에 대

해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바이지만 기질의 선

천성을 인정한다 해도 기질의 발달경로에 대해서

는 과거에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가정된다(Rothbart & Jones, 1998).

그러나 자기조절 능력은 청소년기에도 지속적

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Gestsdottir &

Lerner, 2008), 자기조절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실행기능은 전두엽 기능이 급등적

으로 발달하는 속도에 맞게 연속적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밝혀졌다(김성주, 정윤경, 2019; 이명주,

홍창희, 2006). 또한, 신경학적 연구에서는 청소년

기의 중요한 발달적 특징으로 복잡한 사고나 의

사결정과 같은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

역이 청소년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는 연구결

과도 이를 뒷받침 한다(송민섭, 2016). 이는 아동

기뿐만 아니라 아동기 이후에도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

는 청소년 시기는 오랜 기간에 걸친 학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이나 욕구들은 자제하며, 스스로

학업과 관련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해결,

평가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과정으로, 자기조절능

력이 청소년 시기에서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한창훈, 조영아, 2014).

그동안 청소년의 기질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었으나, 두 변인간

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설정

하여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조절능력은 주로 유

아를 대상으로 연구됐으며, 부모의 양육과 같은

개인 외적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자기 조절과 관련된 개인 내적

변인에 주목한 연구는 부족했다(김성주, 정윤경,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극추구 기질과 외현화 문제행동, 위험회피 기질

과 내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

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조사하기로 하였다. 생물학

적으로 타고난 기질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 속에

서 함께 작용하는 심리적 변인과 그 경로를 밝히

는 것이 치료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보다 유용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매개 역할을 하는 변인

이 후천적인 개입을 통해 수정 가능한 것이라면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을 지닌 기질적 특성보다

매개변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문제행동

에 개입하는데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

가 자기조절능력의 두 가지 상이한 측면인 자기

조절양식과 의지적 억제양식이 청소년의 기질과

외현화 및 내현화 문제 사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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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의 대표적 문제행동 사이에서 자기조절

의 서로 다른 기능의 매개 효과가 확인된다면 학

문적으로는 청소년기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의 중요성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며, 실제적

유용성 차원에서는 갈수록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청소년 개인의 적응과 발달에도 큰 어려움

이 되는 문제행동을 조기에 예측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 치료 개입에 효율적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극추구 기질과 외현화 문제행

동 사이에서 자기조절양식과 의지적 억제양식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둘째, 청소년의 위험회피 기질과 내현화 문제행

동 사이에서 자기조절양식과 의지적 억제양식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3개 도시의 일반계 중

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을 임의로 선정 한 후 총

311명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관계자의 협조를 구

하고, 교사를 통해 검사 실시에 대해 부모들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동의를 얻은 후, 소속 학생들

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구하여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였

다. 연구를 위해 배포된 설문지는 311부였으나, 설

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21명을 제외하여 총 290

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나이: M=16.43,

SD=1.22, 성별: 남=136, 여=154).

측정 도구

기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질특성을 측

정하기 위해 Cloninger, Przybeck, Svrakic과 Wetzel

(1994)의 심리생물인성모델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기질 및 성격검사 TCI의 청소년용(12-18세)인

JTCI를 오현숙, 민병배(2004)가 표준화한 한국판

기질 및 성격검사-청소년용을 사용하였다. 이 검

사는 4개의 기질차원 척도와 3개의 성격차원 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질 차원에는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이 포함되어 있으

며, 성격차원 3개의 척도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격 차원과 인내력과 사회적 민감성을 제외한

자극추구 기질

위험회피 기질

자기조절 양식, 의지적

억제 양식

내현화, 외현화

문제행동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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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추구, 위험회피 기질 차원을 측정하였다. 총

82문항으로 구성된 기질 및 성격검사 척도는 ‘그

렇지 않다(0점)’에서 ‘그렇다(3점)’의 Likert 4점 척

도로 측정된다. 이 검사는 전국단위 표준화를 거

친 검사로서 각 하위척도 전체 내적 합치도는 자

극추구 .74, 위험회피 .82, 사회적 민감성은 .69로

서 사회적 민감성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민감성의 내적 합치도가 다소

낮은 이유는 사회적 민감성 척도가 다양한 개념

을 포함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설명되고 있다.

자기조절척도(VCI). 본 연구에서는 Kuhl과

Fuhrmann(1998)이 개발한 의지구성목록(Volitional

Components Inventory: VCI)을 윤영신(2007)이 영

어판VCI-short version을 청소년 수준에 맞게 번

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의지 구성목록

(Volitional Components Inventory: VCI)은 성격체

계 상호작용(PSI)이론에 따라 자기조절의 기능적

구성 요소 질문에 자기보고식 반응으로 자기조절

능력을 측정한다. 본 척도는 자기조절양식, 의지적

억제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전혀 아니

다’에 1점, ‘약간 그렇다’에 2점, ‘대체로 그렇다’에

3점, ‘아주 그렇다’에 4점 Likert척도로 총 21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조절양식은 점수가 높을

수록 목표 수행하기 위해 동기통제, 정서통제, 자

기결정, 자기이완 등 목표와 자기(self)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들의 적절한 사용을 의

미한다. 의지적 억제양식에서 높은 점수는 동화,

외적통제, 실패공포, 주의 및 정서 혼란과 같은 역

기능적 자기조절을 함으로써 목표 수행을 잘해나

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조절양식의

Cronbach‘s α값은 .85, 의지적 억제양식은 .78로 나

타났으며 전체 내적 합치도는 .82로 양호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 본 연구

에서는 내현화ㆍ외현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한

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Youth

Self Report: K-YSR)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청소

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는 만 11세에서 18

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크게 사회

능력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만 사용

하였다. 전체 문항 수는 119문항이며, 이 중 내현

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에 해당하는 61개 문

항을 사용하였다. 내현화 문제행동은 위축 7문항,

신체증상 9문항, 우울/불안 15문항으로, 우울/불안

요인을 포함하여 총 31문항이다. 외현화 문제행동

은 공격성 19문항과 비행 11문항으로 총 3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3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지난 4개월 동안에 보인 행동에 대해 ‘0=전혀

아니다’,‘1=가끔 그렇다’, ‘2=자주 그렇다’로 평가할

수 있다. 내현화 문제행동은 총 0점에서 62점 외

현화 문제행동은 총 0점에서 60점의 범위를 가지

며, 각 요인의 총점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현화 문제행동의

내적 합치도는 .90이고, 외현화 문제행동의 내적

합치도는 .88이였으며, 전체 내척 합치도는 .93으

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절차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 및

SPSS Macro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모형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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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이변량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자극추구 및 위험

회피 기질이 자기조절을 매개로 직간접적으로 외

현화 및 내현화 행동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매

개모형의 유의도와 변인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

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인으로서 자기

조절의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

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매개효과의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구간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9

5% 신뢰구간(Biased-corrected CI)에 0이 포함되

지 않았을 때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한다(서영석, 2010).

결 과

기초 자료 분석

기질이 자기조절양식과 의지적 억제양식을 매

개로 내현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각 요인

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는 표 1에 제

시되었다.

우선 문제행동과 기질과의 관계에서 내현화 문

제행동은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과는 정적

상관을(r=.20, p<.01, r=.55 p<.01) 나타냈으며, 외

현화 문제행동과도 정적상관(r=.49, p<.01, r=.25 p

<.01)을 보였다. 매개변인인 자기조절양식, 의지적

억제양식과 기질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양식은

자극추구, 위험회피 기질과 부적상관(r=-.15, p<.0

1, r=-.30, p<.01)을 보였으며, 의지적 억제양식은

정적상관(r=.28, p<.01, r=.50, p<.01)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자기조절양식, 의지적 억제양식과 문

제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자기조절양식은 내현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상관(r=-.29, p<.01, r=-.1

9, p<.01), 의지적 억제양식과는 정적상관(r=.53, p

<.01, r=.43 p<.01)을 보였다. 그러나 자기조절능

력 중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양식과 의지적 억제

양식(r=-.04, ns) 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가설은 아니지만, 추가로

1 2 3 4 5 6

1 1

2 .14* 1

3 -.15** -.30** 1

4 .28** .50** -.04 1

5 .20** .55** -.29** .53** 1

6 .49** .25** -.19** .43** .66** 1

M 19.92 20.66 22.65 25.60 13.30 8.54

SD 5.58 6.18 5.64 6.04 9.34 6.90

Note 변인, 1=자극추구; 2=위험회피; 3=자기조절양식; 4=의지적억제양식; 5=내현화문제행동; 6=외현화문제행동
*p<.05, **p<.01, ***p<.001.

표 1. 측정변수들의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자극추구, 위험회피 기질이 청소년의 내현화와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양식과 의지적 억제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1151 -

얻은 결과(heuristic value)로는 외현화, 내현화 문

제행동은 표에서 보듯이 높은 정적 상관(r=.66, p

<.01)을 보인다는 것이다.

매개효과 분석

위험회피와 내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

기조절양식과 의지적 억제양식의 매개효과

표 2는 위험회피 기질이 내현화 문제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양식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결과이다. 먼저 위험회피 기질과 내현화 문제

행동과의 사이에서 자기조절양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위험회피 기질이 자기조

절양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30, p<.01),

2단계에서 위험회피 기질이 내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β=.55, p<.001), 3단계에서

위험회피 기질, 자기조절양식 모두 내현화 문제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1, p<.0

01, β=-.14, p<.01). 이때, 3단계의 위험회피 기질

이 내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보

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β=.55→β=.51), 위험회피

기질은 자기조절양식을 부분매개(partial mediatin

g)하여 내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2.37이며, 이는 자기

조절양식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Z=2.37, p<.01). 다음으로 위험회피 기질이

의지적 억제양식을 매개로 내현화 문제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 위험회피 기

질은 의지적 억제양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β=.50, p<.001), 2단계에서 위험회피 기질이 내현

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55, p<.0

01). 3단계에서 위험회피 기질, 의지적 억제양식

모두 내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7, p<.001, β=.34, p<.001). 이때, 3단

계의 위험회피 기질이 내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β=.55

→β=.37), 위험회피 기질은 의지적 억제양식을 부

분매개(partial mediating)하여 내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5.37이며, 이는 의지적 억제양식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Z=5.37, p<.001).

구분 단계 변인 B β t R2 F

위험

회피

1단계 (독립→매개) 위험회피→자기조절 -.27 -.30 -5.29* .09 27.99**

2단계(독립→종속) 위험회피→내현화 .83 .55 11.14*** .30 124.07***

3단계(독립․매개

→종속)

위험회피→내현화 .77 .51 9.94***

.32 66.87***

자기조절→내현화 -.22 -.14 -2.65**

위험

회피

1단계 (독립→매개) 위험회피→의지적억제 .49 .50 9.86*** .25 97.24***

2단계(독립→종속) 위험회피→내현화 .82 .55 11.11*** .30 123.46***

3단계

(독립․매개→종속)

위험회피→내현화 .56 .37 6.97***

.39 90.83***

의지적억제→내현화 .53 .34 6.40***

*p<.05, **p<.01, ***p<.001.

표 2. 위험회피 기질과 내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조절양식 및 의지적 억제양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1152 -

자극추구와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

기조절양식과 의지적 억제양식의 매개효과

표 3와 자극추구 기질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양식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결과이다. 2단계에서 자극추구 기질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48, p<.001),

3단계에서 자극추구 기질과 자기조절양식 모두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β=.47, p

<.001, β=-.12, p<.001), 1단계에서 자극추구 기질

과 매개변인인 자기조절 양식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β=.10, ns) Baron과 Kenny(1986)의

1단계 조건에 충족되지 않음으로 자극추구 기질

과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사이에서 자기조절양식

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극추구 기질이 의지적 억제양식을 매

개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자극추구 기질이 의지적 억제양

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28, p<.001), 2단계

에서 자극추구 기질이 내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49, p<.001), 3단계에서 자극

추구 기질, 의지적 억제양식 모두 외현화 문제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0, p<.0

01, β=.32, p<.001). 이때, 3단계의 자극추구 기질

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보

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β=.49→β=.40) 자극추구

기질은 의지적 억제양식을 부분매개(partial media

ting)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

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3.35이며, 이는 의

지적 억제양식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Z=3.35, p<.001).

이렇게 도출된 매개모형에서의 간접효과 크기

가 유의한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매개효과(ab)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많이 활용되어온 Sobel

검증의 경우, 간접효과(ab)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표본의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여 통계적 검증력이 낮아진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표본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고 통계적 모의실험 절차를 통해 대

규모 가상 무선 표본을 만든 후 매개효과의 유의

성이 통계적 무선오차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므로(Shrout & Bolger, 2002), S

구분 단계 변인 B β t R2 F

자극

추구

1단계 (독립→매개) 자극추구→자기조절 .14 .10 1.69 .01 2.85

2단계(독립→종속) 자극추구→외현화 .59 .48 9.35*** .23 87.46***

3단계

(독립․매개→종속)

자극추구→외현화 .57 .47 8.97***

.25 47.17***

자기조절→외현화 -.15 -.12 -2.34*

자극

추구

1단계 (독립→매개) 자극추구→의지적억제 .31 .28 5.04*** .08 25.45***

2단계(독립→종속) 자극추구→외현화 .61 .49 9.57*** .24 91.65***

3단계

(독립․매개→종속)

자극추구→외현화 .49 .40 7.95***

.33 71.73***

의지적억제→외현화 .36 .32 6.28***

*p<.05, **p<.01, ***p<.001.

표 3. 자극추구 기질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조절양식 및 의지적 억제양식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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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l test에 비해 비교적 검증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본 절차에서 부트스트래핑으로 재 추출된 표본

수는 5,000개였으며 부트스트랩 결과, 자극추구 기

질과 위험회피 기질이 자기조절능력(자기조절양

식, 의지적 억제양식)을 매개로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각각에 미치는 경로 계수가 95% 신뢰구

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서 0을 포함하고 있

지 않아( .02, .12; .17, .38; .16, .18)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개입

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청소년의 기질과 문

제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질을 자극추

구와 위험회피로 설정하였으며, 매개변인인 자기

조절능력은 자기조절 양식과 의지적 억제 양식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 자기조절양식

과 의지적 억제양식 그리고 내현화 및 외현화 문

제행동 간에는 모두 유의하게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먼저, 자극추구 기질은 외현화 문제

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

추구 기질은 호기심이 많고 충동적이며, 자극에

대한 접근이 빠르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실망하

며 쉽게 분노하고 무절제하며 자유분방한 성향으

로서 이러한 성향이 높은 것은 규칙을 잘 어기고

공격성 행동을 하는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 성향

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위험회

피 기질 또한 내현화 문제행동과 매우 유의한 정

적 상관이 있었다. 즉, 조심성 많고 잘 위축되며

근심, 걱정이 많고 미리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잘

받을뿐더러 쉽게 지치는 이러한 성향이 높은 것

은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현화 문제행

동 성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결

과는 그간 기질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

구 결과로서 자극 추구 기질이 청소년의 외현화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여러 선

행 연구들과 위험회피 기질이 청소년의 내현화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여러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김보경, 민병

배, 2006; 한창환, 2003; Dinya et al., 2012). 다음

으로, 수월하게 목표 수행을 도와주는 효과적인

자기조절능력인 자기조절양식은 내현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비효율적인 자

기조절능력을 의미하는 의지적 억제양식은 내현

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

조절양식 즉, 자신의 행동을 중단하고 내적 상태

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경

경로 Effect Boot S.E.
95%신뢰구간

LLCI ULCI

위험회피→자기조절양식→ 내현화문제행동 .06 .02 .02 .12

위험회피→의지적억제→내현화문제행동 .26 .05 .17 .38

자극추구→의지적억제→외현화문제행동 .11 .03 .06 .18

표 4. 간접효과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N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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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이 실제 행동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중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수록 내현화, 외현화 문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의지적

억제양식의 측면에서도 의지적 억제양식이 학교

생활부적응을 일으키고, 삶의 만족에 부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송현심, 성승연, 2015; 원두리,

2011)와도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주로 유아와 아동에게서 발견된 자기조절능

력의 결핍과 외현화 및 내현화 장애의 관계

(Gilliom et al., 2002)가 청소년에게서도 확인된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자기조절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구분되어 확인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자극추구, 위험회피 기질

모두 자기조절양식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

는데, 이는 자극추구,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적응적인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

또한 주로 유아 및 아동에게서 기질이 자기조절

능력 발달의 개인차 요인(Calkins, 2002)이라고 보

고된 기존의 연구 및 유아 및 아동의 기질이 자

기조절에 갖는 부정적 영향을 보고한 선행연구(서

은희, 이미숙, 2012; 최미숙, 김미숙, 2005)를 지지

하는 결과로서, 이 결과는 발달상 차이가 있는 청

소년에게도 호환 가능한 결과로 확인된 것이다.

반면, 자극추구, 위험회피 기질과 의지적 억제양식

은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자극추구 기

질과 위험회피 기질 모두 높을수록 부적응적이고

비효율적인 자기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한편, 자기조절능력의 자기조절양식과 의지

적 억제양식은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기

존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서 자기조절양식

과 의지적 억제양식이 서로 독립적인 개념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두 개념이 분리 연구될 필

요가 있다는 본 연구의 가정을 확인해주는 결과

라 할 수 있다(한창훈, 조영아, 2014).

둘째,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의 기초자료로 살펴

보기 위한 상관분석에서 추가로 얻은 결과

(heuristic value)는 외현화 장애와 내현화 장애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측정된 외현

화 행동문제는 공격성과 품행문제의 비행과 관련

되며 내현화 행동문제는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 및 불안과 관련됨으로써 두 문제행동 양식

은 정신병리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증상임에도 불

구하고 두 장애 유형의 상관이 높다는 것은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내포한다. 논의는 공병

요인 및 변별진단과 관련 되며 먼저, 외현화 및

내현화 문제행동의 상관이 높다는 것은 두 유형

의 공병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하여볼

때 이것은 두 문제 유형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기질 이외의 다른 변인, 예를 들어 환경 또

는 기질과 성격의 상호작용 또는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 등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외현화 및 내현화

문제행동의 변별 요인 및 차이 경로를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두 장애 유형에 공통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도 청

소년 문제행동과 정신병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청소년

의 외현화 및 내현화 문제행동은 증상의 경과와

발전에 따라 각각 다양한 진단명의 하위 정신장

애(예: 품행장애, 반항성장애, 불안장애, 사회공포

증, 우울장애 등)로 진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외현화 및 내현화 문제행동의 공통요인과 공

통의 진행 경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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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변별 진단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와 마찬

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기질 요인 중 자극추구가

외현화 문제행동과 그리고 위험회피가 내현화 문

제행동과 가장 크게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

지만, 자극추구 기질은 내현화 문제행동, 그리고

위험회피 기질은 외현화 문제행동에도 비교적 작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우울-비행이 공존하는 집단의 경

우 정상 집단에 비해 위험회피 및 자극추구 기질

이 모두 높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박정

훈, 오경자, 2016; 이주영, 오경자, 2010), 위험회피

기질 및 자극추구 기질이 모두 높거나 혹은 내재

화 및 외현화 문제가 공존하여 위험회피 기질과

외현화 문제, 자극추구 기질과 내현화 장애의 유

의한 상관관계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존

재한다. 그리고 이는 각각의 기질 요인의 영향 이

외에도 기질 요인들의 조합인 기질 구조를 외현

화 및 내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시켜 연구해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인 청소년의 자극추구 기

질과 위험회피 기질이 내현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양식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 자기조절양식은 위험회피와 내현화 문

제행동과의 관계에서만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즉,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위

험회피 기질이 내현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경로 상에서 간접적으로

자기조절양식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들은

부끄러움, 조심성, 걱정, 의심, 긴장감이 많고 매사

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수동적

억제 성향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신체증상 등과

같은 내현화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위험하고 불안정한 정서를 느끼는 상황에서 자신

의 반응을 조절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통제하는

기제인 자기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우

울, 불안, 위축감 등의 내현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자기조절양식의 매개

모형에 의해서 내현화 문제행동의 설명력이 증가

하고 위험회피의 내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

효과는 감소함으로써 기질만으로 부적응적 행동

을 설명하기는 제한점이 있다는 본 연구의 가정

을 재차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아동에

게서 발견된 자기조절과 내현화 장애의 관련성

(Blair & Razza, 2007; Gilliom et al., 2002)이 청

소년에게도 호환됨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넷째, 청소년의 자극추구 기질과 위험회피 기질

이 내현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지적 억제양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의지

적 억제양식은 위험회피와 내현화 문제행동, 자극

추구와 외현화 문제행동 사이에서 모두 부분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대로 위험회피 기질은 내현화 문

제행동에, 자극추구 기질은 외현화 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의지적 억

제양식이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다. 먼저, 위험하

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에 대하여 행동이 위축되는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억압적이고 과잉 통제

적인 비효율적 자기조절이 상승 되고 이것이 우

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현화 문제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자극

에 쉽게 이끌리고, 호기심이 많으며 쉽게 흥분하

는 자극추구 기질이 높을수록 비효율적인 자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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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상승 되고 외현화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높은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과 같은 기질적 취약성은 과잉통제

및 억압과 같은 비효율적인 자기조절방식에 영향

을 미쳐 자기조절피로감을 촉진하게 되며(Moller

et al., 2006)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가 문

제행동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의

지적 억제양식이 심리사회적 적응과 학교생활 적

응 및 삶의 만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

존의 연구(이회란, 2012; 한창훈, 조영아, 2014)와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모두에 영향력이 큰

변인이라고 보고한 윤영신(2007)의 연구와도 일맥

상통하는 결과로서, 높은 위험회피와 높은 자극추

구와 같은 기질적 취약성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

해서는 의지적 억제양식에 개입하는 것이 기질적

특성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변화시키는 한 방법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나타낸다.

기질은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절차적,

양적 학습에 의해 변화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

니지만) 변화가 비교적 쉽지 않은 속성인 반면,

자기조절 능력은 기질의 영향을 받는다 해도 환

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하는 속성이므로 변

화가 훨씬 용이한 편이다(Kopp, 1982; Posner &

Rothbart, 2000). 곧, 자기조절 능력은 기질을 매

개하여 외현화 및 내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기질보다는 변화가 쉬운

속성인 자기조절능력은 외현화 및 내현화 문제행

동의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성상희,

홍창희, 김귀애(2014)의 연구에서 남자 비행 청소

년을 대상으로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타

인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퍼즐이나 블록

쌓기 등과 같은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기 통제력이 유의

하게 상승하였고, 충동성과 공격성은 유의하게 저

하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복잡한

사고나 의사결정과 같은 고차원적 뇌기능의 발달

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 이와 관련된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 시킨다면, 즉 의도한 목표

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기통제, 정서통제, 자기결정

등 목표와 자기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발전시

킨다면 근심, 걱정이 많고 미리 걱정하며 스트레

스에 취약하고 쉽게 지치며 신경질적인 특성의

위험회피 성향이 큰 유형의 청소년들이나 충동성

이 크고 흥분을 잘하며 쉽게 낙심하는 특성의 청

소년 또한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예방 또

는 개선의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자극추구 기질과 위험회피 기질이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출발하여 기질과 외현화 및

내현화 문제행동 사이에서 자기조절능력인 자기

조절양식 및 의지적 억제 양식의 매개 역할을 확

인함으로써 외현화 및 내현화 장애의 발생에 대

한 구체적인 설명력을 높였다는 것에 연구의 의

의가 있다. 또한, 유아와 아동에게서 주로 강조되

던 자기조절능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

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점 또한 본 연구결과의 의의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의 범위가 경기도 지역 청소년들

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

년의 기질 및 자기조절 능력에 성차가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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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연구하면서 성차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제한

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차를 연구 설계에

포함하여 청소년의 외현화 및 내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성별에 따른 예방 및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정교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중, 고등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조

사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중

학생과 고등학생은 발달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추후에는 학년과 연령을 고려하여 연구한다

면 발달상의 특징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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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Novelty Seeking and 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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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Volitional Inhibi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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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mode, volitional inhibition

mod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novelty seeking, harm avoidance, and behavior of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problems among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surveys

using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 self-regulating ability scale

(VCI), and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scale of Youth Self-Report

(YSR) were carried out with 290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s the respon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novelty seeking and harm avoidance were both

positively related with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Meanwhile, self-regulation mode, a

mediating variable, was negatively related to all of novelty seeking, harm avoidance, and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problems. . Second, it was found that only the volitional

inhibition mode was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velty seeking

temperament and ex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harm

avoidance temperament and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was shown to be partially

mediated by both the self-regulation mode and the volitional inhibition mode.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he conclusion.

Keywords: Temperament, Self-regulation ability, Self-regulation mode, Volitional inhibition

mod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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